
Copyright ⓒ 1991 by                                                                                    www.chemlocus.co.krCMRI

웅진, 세종시 제3공장 건설 “강행”
윤석금 회장,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도 … 태양광 공장 예정대로 착공

웅진에너지는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잉곳 웨이퍼 생산을 위

한 제3공장의 착공을 미루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6월24일 “세종시에서 추진해오던 웅진에너지 제3공장의 착공을 미루기가 어려운 실

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의 최종결정을 지켜본 후 방향을 정하겠지만 사업 투자성에 있어 착공이 늦어지면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본다”고 전했다.

세종시 투자와 관련해서는 “(혜택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다른 지역과 비교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면서도 “무조건 행정부를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에 진출하는 웅진그룹의 계열사는 웅진에너지와 웅진코웨이, 웅진케미칼 3곳으로 웅진에너지는 주로

태양광 잉곳과 웨이퍼를 만드는 제3공장과 가정·상업용 태양광발전 시설을 만드는 시스템 공장 건설을 추진하

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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